단오

우리 조상들은 단오를 매우 중요한 명절로 여겼습니다. 논에 모내기를 하고 난 뒤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 내려고 부채를 주고 받았습니다.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습니다.
단옷날에 먹는 음식으로는 수리취떡과 앵두화채가 있습니다. 수리취떡은 수레바퀴 모양과 닮았습니다. 앵두화채는 수리취떡과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옷날에 다양한 놀이도 즐겼습니다. 남자들은 마당에 모여 씨름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씨름 대회 우승자를 천하장사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들은 그네를 타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단옷날 풍습에는 더위를 이겨 내며 몸과 마음을 지키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 [출처] 2022 개정 국어 교과서(3-1), ‘단오’ 수정 발췌




















端午の節句

私たちの先祖たちは、端午をとても大事な祭日として記念しました。田んぼに田植えをして、稲の豊作を祈る思いを込めて端午を行ったからです。
端午は、陰暦5月5日です。この時から韓国の天候は、だんだん暑くなります。先祖たちは、暑さを凌ぐために、うちわをもらい合いました。ショウブを茹でた水で髪を洗ったりしました。
端午に食べる料理には、スリチトク（ヤマボクチ餅）とエンドゥファチェ（スリチィトクと桜桃が入ったフルーツポンチ）があります。スリチトクは、形が車輪に似ています。エンドゥファチェは、スリチトクと合う食べ物です。
私たちの先祖たちは、端午の日に、いろんな伝統遊びも楽しみました。男性は、庭に集まり、韓国相撲大会を開き、その大会で優勝した人を「チョナジャンサ（韓国の横綱）」と呼びました。女性は、ブランコを楽しみました。
端午の風習には、暑さを凌ぎ、心と体を守る先祖たちの知恵が注ぎ込まれています。


(出処)2022 改定国語教科書(3-1)、「端午」修正抜粋

